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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4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스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